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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밭도서관 그린리모델링사업 심사위원 평가사유서

□ 평가사유서

  

심사위원 심사번호 세부 평가 내용

A

가
∙ 리모델링이라기보다 복원사업의 개념에 치중하여 시대적 변화성을 입히는 

작업으로는 미흡함. 그린에너지 부분에서는 공간처리 및 기법이 ‘작품 
가와 나’가 대동소이함.

나
∙ 시대적 상징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읽을 수 있었으며, 열린 문화

공간과 커뮤니티 개념을 작동시킴에 비교 우위평가를 할 수 있음.

B

가

∙ 기존입면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건축가의 의도한 건축적 특색을 보존
할 수 있어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좋은 대안이나, 노후된 
건축물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.∙ 외장재 재사용은 식재에 대한 자재비를 줄일 수 있으나 외장재 분리의 
인건비와 공사기간이 철거에 대비 약 2배 이상 더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.

나

∙ 과거에 박재하기보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친숙하게 접근
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안이 돋보임. ∙ 입면 커튼월의 열전달과 자외선 차단 등 에너지 효율성 개선과 내단열·
외단열의 열교차에 대한 단점 해결방안의 제시가 필요할 것 같음. 

C

가
∙ 설계안에 대해 자세한 계획과 기존 건물을 유지하려는 면이 돋보였음. 

당초 설계안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석재 유지계획이 공사비 측면에서 
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해보임.

나
∙ 이미지 개선을 위한 입면 디자인 제안이 돋보였으며 외부공간과 연계

방안이 적절하나, 지상2층~4층을 전체 커튼월이 아닌 남측면만 계획하는 
등의 조정이 필요해보임.

D

가
∙ 기존 건축물의 가치와 설계의도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리모델링에 접근

하는 태도가 우수하나, 존중 또는 유지, 재현만을 위한 리모델링이 아니고 
시대 변화와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유연한 대응 필요.

나
∙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취지에 맞는 고민과 아이디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

되었으나, 기존 건축물의 설계의도와 가치에서 가능성을 발견할 수 
있는 시각이 아쉬움

E

가
∙ 건축물이 가지는 역사성과 가치의 공유를 주목하고 존중하는 제안임. 

모든 것을 바꾸지 않기보다는 조명, 금속 등 세부적인 부분의 변화를 
수용하면 복고적인 인상을 개선하면서 원안의 의미를 지속할 수 있을 것임.

나
∙ 새로운 이미지로 기존 건축물에 활기를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적극적인 

제안이나, 네 면 전부를 커튼월로 마감하는 것은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
방향이 아니고 과거 건축물과의 충돌하는 입면 요소들이 우려됨.


